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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3월 1일~4월 15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특히 40이라는 숫자의 성 

경적 의미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 사역을 시작하셨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스라엘을 이꿀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도 하나님의 산으로 기는 길에 40일간 금식하였으며， 이스 

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의 40일 동안은 준비 

하는 기간입니다. 즉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 

활하심에 대한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특히 사순절 기간 중의 금요 집회 때에는 예루살렘에 관 

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7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 금요일(4월 14일) 

금요 집회 때에는 온 성도가 예루살렘을 꿈꾸는 찬양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죽음을 되새기며 성찬 예식을통 

해 십자가롤 n쁨속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과 특별 찬양을 준비하는 금요 집회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3월 1일~4월 9일)에도 적극 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별적으로 말씀과 기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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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섬령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참 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총의 사순절기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순절 동안에 우리는 가 되기 바랍니다. *씨7똑 등록 시간 E뼈(재싹 등록질 / 뺀212) 

더욱예수님을바라보이야합니다. 주일 오전 8시~오후 4AI30분 /쇄 1.2부 애빼전휴 30분 / 금R햄 30분 전 

깨어I 이 밑씀을 들으라!(금요 집회) 

二I라즈포~I 명콸 r마 13:3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깨l 갈수 있을까? 고민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 

런가 하면 이 신지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이 세%에 아 

름다운 도덕이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에 소망과 희망과 

기쁨 그리고 평회를 가져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성， 가정의 가치관， 

사랑과자비，동정과우애를회복시키고향상시키려면무엇을해야할것인가를심사숙 

고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종교와 믿음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은분명한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모습들은 저들의 믿음의 기강}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엠 6:12). 그러므로 신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말세를딩송}여 신자들은능히 악의 영을대적하고모든일을행한후， 복음의 비밀을간 

직하며 담대히 알려야 한다. 열매 없는 어두움에 침예하지 말고 주의 뭇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할 때에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수가 있 

대엠 5:8,11,16,17). 

기독교의 역시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우리들로 히여금 말씀 

으로돌아갈것을권고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가살아계신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치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 

기셔서 승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것을 안다.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지는 말씀의 권위를 그 무엇 

과도 비꿀 수가 없다는 것도 안디엽 4:21-24).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며 순종하면 되 

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분명히 가볍고 쉽다{마 끄:28-30; 녹 9:23). 말씀 안에서 그리스 

도의 영광을찾을수 있기를 원한다{요 14: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쏟11서 그의 영광을 대하길 원한대마 23:3η. 마태복 

음 잃장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혹독한 말씀을 담고 있다. ‘저기관들과 바리새인 

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저희의 

히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반 히는 자들이다. 무거운 짐을 남에게는 지우고 자 

신은손가락하나움직이지 않는자들이다 예수님은마태복음 23장에서만무려 7번때 

23:13， 15， 16，23， 25， 27， 2에이나 ‘화 있을진저”를 토하신다{마 23:33). 이것은 그리스도께 

서 예루살렘을 빠보시며 하1는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싹도의 은총， 

특히 그의 백성들을 향한 김으신 시랑과 동정을 확실하게 느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말 

씀속에서 우리의 구세주예수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드러나고 있는가를우리가생 

ζ봐기란 쉽지 않다. 간접적으로 이 말씀이 그싹도의 신성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예루살렘 안에는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예수께 

서는 암밝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날개 안에 모으 

려 히셨다고 말씀하신대신 32:11,12). 이 한 인간이， 분명 엄청난 그 무언가를 증거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다윗이 찬송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을 생각나게 한대시 

91:때. 모세가노래하였던 바로그분。l 아니고누구시겠는7r?또한보아상f룻을향하 

여 말하고 있는 말씀 속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체로 오셔서 그의 피로 교회를 사시려는 

것。l 아닌개룻 2:12)! 하나님께서만 햄 수 있는 일들이 그의 역사를 선포할 때， 또한 

천지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가장 높으신 경배를 돌리는 곳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하 

나하나가모두그리스도의 신성을증거히여 준다. 

그리스도의 은혜를증거하는말씀기운데서 그리스도의 자비를증거하는말씀들이 그 

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은혜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서 

옹것인가를연관시켜 이해하게 되기 전까지는그은혜의 길이와높이가얼마나크고뛰 

어난것인가를이해할수가없다. 그러므로그리스도의 영광을놓치고바라보지 못할때 

에 그의 은혜를 놓치고 마는 것이대롬 8:3잉. ‘쩨루살랩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 

이고네게 파송된지들을돌로치는자여 암탈이 그새끼를날개 o}래 모음같이 네 자녀 

를모으려 한일이 몇 번이내’까 23:3η. 이 말씀을통하여 현저하게 나타나는것은바로 

은총이다. 그들이 비록 선지자들을 죽이는자들이요 그혐l게 보내진 지들을돌로 치는 

자들일찌라도그의 날개 아래 모으시기를원하는그의 열성이 담겨져 있는것이 아닌가! 

이 부드러운 동정과 은혐 그의 속성을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앓어버린 

영흔들을그에게로이꿀수있겠는가!바로어린생명을바라보는어머니의띠뜻한사랑 

과 그탬게로 펼쳐진 그의 긴 팔이 최고의 신적인 광경 안에 있음을 믿는 신자들01 바 

라뾰l 될 때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그의 영광과 은혜， 장엄하심과 부드 

러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의심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녹아질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머리 숙여 ‘주여! 우리 

의 믿음없음을불쌍히 여기시고도우소서 1" 기도하게될줄로믿는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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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LISTEN TO HIM 
While he was still speaking, behold, a bright cloud overshadowed them; and behold, 

a voice out 01 the cloud, saying, IIThis is M)’ beloved Son, with whom 1 am well-pleased; 

listen to Him! ’ (Matthew 17:5) 

E V%eg떼ryψbo여d야V꺼li뼈떠i띤하S앙t연ens녕S안때없to s∞O이omπme밍뼈e 

different voices surround you . Some are good, leading you on the 

narrow path toward heaven, and some are bad, guiding you down the 

broad way toward hel l. As you live this life, you hear things from 

many people. When it comes to advice, 1 hope most of you prefer 

listening to someone who is wise rather than someone who is 

foolish .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to whom you listen, and write 

them down on a sheet of paper. Now, look at your list. Who is at the 

top? Is it a family member, friend, colleague, or famous person? 

In today’s Bible verse, three of Jesus' disciples (Peter, John, and 

James) heard God’s voice . They had followed Jesus to the top of a 

high mountain. Right before their eyes, He transfigured;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light. They 

saw the Lord in His body of glory talking with Moses and Elijah . As 

J~sus was speaking, a bright c1 0ud overshadowed them, and a voice 

out of the c10ud begari to speak to them. It was God's voice. God 

said, “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1 am well-pleased; listen 

to Him!" 00 you listen to Jesus Christ? So many Christians do not 

listen to Jesus. They will listen to whoever gives them favors, like 

their parents or church friends, but not to Jesus . Ouring this Lent 

season, you should seriously think about listening to Jesus Christ. He 

should be at the top of your list 

After telling the parable about the man who left ninety-nine sheep 

in a field to find one lost sheep, Jesus said, “ 1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Lk. 15:7) . He also said , “ In the same way, 1 tell you ,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Lk. 15: 10). Jesus looks for the lost sinners. They are very 

important to Him. He searches for the lowly. Who do you look for? 

Most people prefer meeting the wealthy, beautiful, and well known, 

not thè poor sinners . 00 you proclaim Jesus Christ to the poor 

people , so that they can repent and receive salvation? What is 

important to you determines who you look for. Nowadays, Christians 

spend more time looking at the television , internet, and newspapers 

than for those in need of Jesus Christ. 

Jesus said, "Truly, truly, 1 say to you , he who hears My word ,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 

eternal life. 00 you really understand His importance? 00 you really 

understand the importanceof listening to Him? It is literal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 “ And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 (Eph . 2:1). 

Ouring this Lent season, 1 want you to take the time and read the 

four gospels (Mattew, Mark, Luke, and John), paying careful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Think about His words, and ask yourself whether 

you are really practicing them in your life. Why did Jesus humble 

Himself to leave heaven and come to earth? He came to save 

sinners . He wants you to repent. If you do not listen to Him, you 

cannot repent. People who do not listen to Jesus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excluded from the life of God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 (Eph . 4:18) . Real trouble comes to you when you do not listen 

to Jesus . If your work, school , family, friends, or whatever is going on 

in your life is more important than Jesus is, you are in trouble . 

If you want to listen to Jesus, then read your Bible . Many people 

look at the Bible as a good thing, but if they read it without finding 

Jesus, they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it. John 5:39 tells you , 

“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it is these that bear witness of Me." The whole Bible tells 

the story of Jesus. If you miss Him, then there is no way for you to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 If you search for Jesus, then the 

Holy Spirit will come into the deepest parts of your heart and open up 

your spi ritual eyes. He will help you to understand what Jesus says, 

so that you can hear His voice . If you do not believe then this cannot 

happen, ’'But you do not believe because you are not of My sheep. 

My sheep hear My voice, and 1 know them, and they follow Me"(Jn . 

1 0:26&27) . 00 you know why people do not listen to Jesus? It is 

because they do not think they are sheep . They see themselves as 

something more beautifu l. They are not humble, and refuse to place 

themselves in such a lowly position . Their pride" keeps them from 

Jesus. 

Jesus said , “ 1 am the way, and the truth , and the life ;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Jn . 14:6). There are not many 

ways to the Father in heaven, only One-through Jesus . You need 

Jesus . You need Him more than you need anyone or anytning else in 

your life . God's voice instructs you to listen to Jesus. If you can hear 

God’s voice, then listen to Jesus, for God wants you to listen to Him! 

This Lent, please con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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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쭈엘 설교 

I c~，음주일 셜교 l 

저의발를를으를}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야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17:5) 

모든 시람은 누군가의 말을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 

니까?날마다우리는수많은말혐l 둘러싸여살아갑니다.어떤말들은선히여우리 

를 천국으로 기는좁은 길로 이곱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익히여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로 꿀고 갑니다. 이 세상을사는 동안우리는 많은시람들의 말을듣게 

됩니다. 저는여러분이 어리석은자의 말이 아닌지혜로운사람의 말을듣기 원합니 

다. 자신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람들의 

이름을적어 보십시오. 이제 그목록을살펴보십시오. 제일 첫째 줄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기족입니까?아니면친구나회사동료혹은저명한인사입니까? 

말씀을들으라 

오늘성경본문에는예수님의세제재베드로 요한 야고보떨이하나님의음성을 

듣는장면이 나옵니다. 그틀은 예수님을 따라높은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갑자71 예수님의 모습01 변형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같이 희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런 폼을 입은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갑 

자기 빛난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속에서 한소리가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 

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내 사링히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자니 너희는저의 말을들으라’6절). 여러분은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듣 

고있습니까?너무나많은그리스도인들이예수님의말씀을듣지않습니다.그들은 

부모님이나교회 친구들과 같이， 자신에게 유익을주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 

이지만예수님의 말씀은듣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동안예수님의 말씀을듣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언자 명단의 맨 첫 줄어l 있 

어야할분은바로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하나가회개하면 

양 아흔아홉마리를들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한마리의 OJ을찾으러 나간시람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와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히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이흡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녹 15:η.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7.}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녹 15:10)，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찾으십니다. 그틀은주님께 매우중요한사 

람틀입니다. 주님은 천한자를찾으십니다. 여러분은누구를찾고 있습니까? 대부분 

의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아름답거나 유명한 사람틀을 찾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죄 

인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 

니까? 그탈l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만날 사람들을 

정할 때에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요즘 그리스도인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히는사람들을찾는 것보다π따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보 

내고있습니다. 

믿는자는영생을얻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패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듣 

고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시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 

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인의 정체성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l 여러분꺼l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령하사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승}십니다. 주님은 

그흙l게 영생을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중요한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 

다면주님의 말씀을듣는것이 얼마나중요한지도이해하십니까?이것은문자그대 

로 ‘죽느냐사느내의문제입니다. ‘너희의허물과죄로죽었던너희를살리셨도다” 

(엠 2:1)， 

하나님의생명에서떠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을 내어 4복음서짜태， 마개 누개 요한복음}를 읽어 보 

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혐l 특별히 주의해서 읽어 보십시오. 주님의 말 

씀을생각하면서 니는과연그말씀을내삶속에서실천하고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져서 이 땅에 오셨 

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승}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회개하 

기를원하십니다.그런데그분의말씀을듣지않고서는회개할수없습니다.예수님 

의 말씀을듣지 않는시람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 

고 저희 기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임아 하나님의 생명에 

서 떠나있도다" (엠 4:18), 진짜문제는예수님의 말씀을듣지 않을때 생겁니다. 사업 

과학업， 가정， 친구혹은현재의 삶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그무엇이 예수님보다더 

중요하다면여러분의삶은정말로곤경에처해있는것입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은 시람들이 성경을 좋은 

책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채 성경을 읽는다면 결코 그 

내용을깨달을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39은발합니다. ‘너희가성경에서 영생을 얻 

는줄생각하고성경을상고하거니와이성경이곧내게대하여증거하는것이로다" 

성경 전체가예수님에 관한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주님을놓쳐 버리면성경을읽 

는다고해도전혀깨달을수없습니다.그러나예수님을간절히찾는자에게는성령 

께서 마음깊은곳에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예수님의 말 

씀을이해하고주님의음성을틀을수있도록도와주십니다. 그러나믿지않으면이 

일은 결코 일어날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 

은내 음성을들으며 나는저희를알며 저희는나를따르느니라"(요 10:26， 2끼. 왜 사 

람틀이 예수님의 말씀을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생각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자신을좀더 고귀한존재로생각합니다. 그들은겸손할 

줄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그런 비천한자리에 내려 놓기를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들의 자존심이 예수님께로가는길을막고 있습니다. 

나로말미암지않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 나로말미암지 않 

고는아버지께로올자가없느니라’(요 14:히. 하늘의 아버지께로가는길은여러 개 

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어떤 것혹은그누구보다더 절실하게 필요한분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 

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예수님의 말혐l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 

나님이 원하시는뭇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쏟11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누구든^1 목마랙든 내게로 와서 마 

시라 나를 믿는 지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 38)，아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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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훌틀률훌I삐를-톨페l 

마음을 다하여 내제로 돌아오라(올 2:12-15) 

십자기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중요한신앙이 되어야한 

다. 이런지들이 참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하면서도그안에 그리스도 

가 없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다. 우리 주변을 보라.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공로 

와 노력으로 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곧 

기강}없는것이기에 결국무엇을하든지 흔들려 넘어지고만다. 그러므로우리는 

그리스도와긴밀한관계를맺어야한다. 하나님의 일을잘감당했던사람들의 배후 

에는그들의 힘과노력보다는그리스도를 향한간절한기도가 있었다. 기도를통해 

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들이며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기도의 호흡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갈수 없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기에도기도가 없이는절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만나거나따리갈수 없다. 

진정 기도의 문이 우리의 호흡처럼 열리기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 

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미음이 쉽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끄:28-3이. 기도 

없이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 ‘펴호와의 말쏟11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마음을다하여 내게로돌아오라하셨나니’(올 2:12). 간절히 회개하며 기 

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미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크시사뭇을돌이켜 재앙을내리지 아니하시나니"(용 2:13). 자 

신의 것들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로 돌。}가자. 그런데 우리 

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만나기 원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 

님께 나갈수 있다. “또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따라오려거든자기를부 

인하고 닐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녹 9:23). 다른 종교도 가장 

먼저 회개를 말하지만 이들의 회개는 자신들의 노력을 통한 회개이다. 이것은 참 

회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개만이 진짜 

이대레 23:27, 25:9).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이다.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만 

$f6f 주와 일Ofl 

더욱 홉띤는 권'ÃfJ때 
김은숙 

(권사，권사회장) 

지난금요집회 때에는구속함을받아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인들， 권사들이 마음을같 

이하여 찬양드렸습니다. 비록나어 들어 소리에 힘이 없고， 음악적인 것은많이 부족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미음이 주 

님을향해 하나로모아지는것을느꼈습니다. 그리고권사의 사명과역할등에 대해서 다 

시한번뒤돌아볼수있었습니다. 

헝;상주의일에 

권사회는 50세 이상의 권사 직분을 받은자로 구성되며 모든 권시는 4개 지회에 소속 

되어 각지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없시간 연속기도는 모든 권사들이 

담당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월 1회 조얘히는 이 시간을 통해 전 회원이 교회를 위해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 활용11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 주일 식당 봉시를 총괄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충현기도원에서 화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손이 부족한 기도원에서 식당 봉사를 비롯하여 예배 처 

소，숙소，회장실등을청소하는일입니다.이런봉사활동을통해서주님이베푸신은혜들 

을 깨달으며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갈 수 있다{신 4:29-31, 30:2,3,8).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Ash 

W따lesday)이다. 재%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 다윗은 고백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었사 

오니”써 102:9). 요나의 메시지를들은니느웨왕과백성들은 굵은베를입고재에 

앉아 회개하였다{용 3:히. 용도 재 가운데 앉았다{용 2:8). 에스겔서를 보라.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릎 쓰며 재 가운데 굶이여(겔 

27:3이. 우리도 재어s에를 뒤집어쓰고 자신을 진실로 깨뜨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 

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주님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이러한심령을원하신다{시 51:1η. 주님 앞에완전한항복이 있어야 

한다. 사순절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재를 이마에 받는 일이다. 사순절에 고난의 주 

님을 묵성하며 기도한 후에 목사님 앞에 가서 재를 이마에 찍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찍힌 재를 보며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다. “나 행한 것 죄뿐이 

니"(찬 332장J.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 

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디{요 3::L히. 은총의 예수님께서 말씀하 

신다. ‘폐수께서 가라사대 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 나로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올자가 없느니라!'(요 14찌. 예수님의 십자가안에서 나의 모습이 발견 

되어야 한다.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은총을 깨달을 지는 고 

백한다. ‘형제들아내가그리스도예수우리주안에서가진바너희에게대한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D.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기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라. 

자존심， 명예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라! 매 순간살아나는자신을 보 

혈의 은총으로 깨뜨려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에 임히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팀전 t퍼. 시순절기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실제를 살펴 온전히 회개동애 주님께로 돌o}-가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 

‘b쁨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 

하는은총의 자녀가되기 원한다. 아멘. 

말햄|기초뼈 

가정 안에서 한 남편의 아내이며 자녀들의 어머니인 권시들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신실한 종으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언제나 자기 주 

장，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저희의 죄성을 회개하며짜 4:1꺼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 

고 자기 십자기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기(마 16:24)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 

다 그러나이것은우리권사들만의몫이아니라온교회가나o}-가는길이기에피차격려 

하고 사링하며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5월 29.30일에 열릴 권사수련회 때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주제로 

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작은 부스 

러기 같은 회비이지만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선교지에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남은일은오직저길 

“인생의 갈길을다달리고땅위에수고를그치라째니 내 앞에 남은일오직 저 길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 다한 일 많아부끄럽뱀네 。아}뻐빼빼버빼뼈지μl 사량l 날용납째고” 세상 

의 기준으로저희 권사들은이제살아옹날보다살이갈날이 더 짧은나이들이 되었습니 

다. ‘이 세상에서 이제 남은 일은 오직 저 길” 사도 비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으로 제 

시한 “그맨로내 사랑하는형제들아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주의 일에 더욱힘쓰 

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앓이니라!' (고전 15:58)는 

말씀과같이 ‘항상주의 일에더욱힘쓰는권샤’들이 되어주안에서 헛되지 않은삶을살 

아가길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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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의 마*1고 돌아온 (낀교를 

손정애 2월 21 일(화) - 3월 1 일(수) 

IIH ÞfI 
선교 준비 시작부터 오늘까지 단 한 

순간도 주님은 저를 놓치 않으셨습니 

다. 선교는 주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 

부해야 하며 시간과 고통이 따를 거라는 

생각에 선교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러나 주님은 저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단기 선교사로 사용하시어 복음이 필요 

주맙으l 

r-----냐악합과 언어의 부족함이 전혀 두렵 "'1 않암습니 

다. 매 운깐 먼저 주를 얀 자들이끼에 그만콩의 

열성과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깐절함으로 무햄 

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I는 

주닝을 믿업'1에 우리의 열껑과 깐질함이 앞서^1 

슬픔이나 야위움이 남는 ^t역이 아니라 온전"ð l 

주닝만 전하고 도무로 !!l임받앙음에 넘 *1는 끼쁨 

으로 돌아올 우 잉는 ̂t역이영습니다. (쩡미연) 

iI 그 놀라우인 ̂ t랑을 받고도 깨닫"'1 못하는 저는 
분명 죄인이 맞습니다. 그 ̂ t량을 증거하"'1 않요 

i “교만은 때망의 연봉이요 '1만한 마음은 넘어짐 
의 앞잡이니라"(잠 16:18). 주넘의 은혀| 없이는 단 

한 운간도 알야갈 우 없음에도 나의 앵각을 버리 

"'1 못하고 밍는 내 오습을 보암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닝만 l살아 껴|여 ^1 역야하여야 하는데 자 

꾸만 내까 드러나는 교만함이 이번 인교에서 해 

걸될 문쩌|영습니다. 냐의 교만함은 인교 준비 마 

"'1막 날에 완전히 깨펴 버령습니다. 내 자인이 죽 

어지고 주닝이 알아 껴l인 ^t역은 그 자쩌|까 갑^t 

와 은혀|염습니다. 한 마을에 집중하며 그 곳의 영 

혼들이 주닝을 영접할 수 잉도록 끊임없이 끼|억 

하저| 하엮고 눈물 흘리'11 하엮습니다. (김아슬) 한 곳에 보내 주셨습니다. 준비 기간 동 

안에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하였 

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 에게 회개 

의 영을 부어 주셨고， 단련시키시며 부 

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 주셨습니다. 

덕분에 선교지 땅을 밟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 

에감사기도로시작하고저녁에는하루 

동안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걸어갔던 일 

들을 마무리하면서 놀라워하고， 신기해 

하면서 부끄러웠던 것들을 회개하였을 

뿐입니다. 

면 그 ̂ t랑 모른다고 하영는더| 이 연교"'1에 나와 

서 그 ̂ t랑을 전하면서도 잘 깨닫"'1 못햄습니다. 

그러나 하나넘깨|서는 그런 저의 언약하고 죄악된 

본영을 아시고 회재하꺼1 "ð t엄습니다. 주넘은 영쩍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인 어|우닝을 확일하꺼| 믿 π| 

못하는 불인앙을 아시고 우시로 끼도하게 하^I 며 

운종커| 학성습니다. (이록희) 

4‘ ̂t역 4일째 되던 날이영습니다. 여러 't"'l 열악한 
앙황들 때문에 몽과 마음이 무'1웠습니다. 질떡꺼 

리는 땅을 밟으며 집집마다 핫아짜는데도 제대로 

듣"'1 아니하려는 모습에 낙임이 되영습니다. 바로 

이 때 주넘은 약개오 같은 할아버지를 보내 주앵 

습니다. 룰꺼l 닫힌 문을 보고는 "'1나히려 하는데 

iI 나의 R벡이냐 열입， 노력을 의 "'1학지 않고 영령 

넘께 의 "'1해서 ̂ t역을 하면서 더 큰 끼쁨과 입자 

까의 ̂t랑을 알 우 잉영습니다. 날11\1는 입고 목이 

아파요며 몸이 πl쳐까는 앙황에서 *1열한 영적 

싸움이 입업습니다. 그러나 복음 선하는 껏을 멈 

출 수't 없업던 껏은 섣일로 잉령넘의 인도하임 

과 은혀|었습니다. 나이까 많요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영성 '1도를 하고， 골은 못 읽 π|만 초홍초롱 

한 눈으로 나를 바랴보는 아이틀， *1음에는 관임 

을 갖"'1 않앙"'1만 점*t 복음에 뭐를 끼울이던 ̂ t 

람들! 주닝이 미리 준비해 우인 영혼들을 만나면 

서 정말로 감^t햄습니 다. (계 ^1언) 
첫 사역지에서 만나게 하신 어린 영혼 

들이 예수님의 이름을말할 때에는가슴 

이 벅차올라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 

다. 비록 의사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 

으나 성령께서 준비하신 후에 만나게 해 

주신 영흔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 

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글 

읽는어린아이의 입술을통해 주님의 말 

씀을 듣게 하셨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 

게 하셨을 때 성령님의 은혜는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였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선교지에 보 

내시고 통행하셨기에 사역 기간 내내 회 

멀리 문 밖으로 뛰어나와 저를 초대해 주엮고， 눈 

이 잘 보이1'; 1 않음에도 돋보끼를 삐 까며 전도"'1 

를 함께 읽고 복응을 영접하영습니다. 생말 갑^t 

하고 끼뺑습니다. (엽혀|일) 

iI 대학 |학년 때 *1음 띤교짜을 때 주닝메 약속 드 
린 껏이 입임습니다. 방학 때마다 인교를 나까^1 

8번을 't갱!노라고， 그런데 그 약속이 매번마다 이 

루어져서 이번이 꼭 8번째가 되는 선교영습니다. 

그깐의 인교의 갱염이 나를 교만해 "'1게 만들'1 나 

익앙한 마음이 들꺼l 할nt 봐 끽쟁이 되끼도 하염 

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껑이 너 ·부 염이 들업 

끼에 그럴 여유조차 용납되π| 않암습니다. 그러고 

iI 선도지·를 비롯한 선도 물품을 하나도 까지고 까 

πl 못해서 *1음에는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꺼l 

전도π|도 없이 여|우넘의 이름조차 오르는 이틀에 

게 복응을 전할 우 입단 말인't? 언어라도 위우 

면 그나마 복음 전파까 우월할 텐더 .. -. 이처럼 

인깐적으로 앵끽해 볼 때 너무 두렵고 답답햄습 

니다. 연교"'1에서 ‘아우껏도 못하고 오는 껏은 야 

닌까?’하는 투려움이 마음어1 't득했습니다. 바로 

이 때 저를 향한 주닝의 음영이 들렴습니다. “자 

'1를 부인하랴. 자끼 입자't를 "'1고 나를 따르 

랴 그 자리에서 끼도하며 영령닝의 인도를 깐구 

하업습니다. (요한양) 

개와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미영(벨엘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막앙 ̂ t역을 할 때 주넘의 은혀1 't운데 푹 빠져 

야역 끼간 내내 웃으며 암 행복하업습니다. 

(김누리) 
iI ‘과연 할 수 입을nt?’보다는 ‘그저 주닝이 하시 

갱끼1. 부족해도 하께끔 만드^I꾀 "'1.’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닝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할 때 나의 



Q) 2006년 3월 5일 

“그리스도인의 

\1~뀌어찬 삶"(갈 2:20) 

.죄인에게 일어단 11적! 
모태 신앙으로) 40여 년 넘게 보험에 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러니 항상 주님보다는 나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육신의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저 

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제서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금 

요 집회에 나갈수 있게 해달라는 어린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2월 7일， 이제 곧 있을 청지기 훈련의 말씀을 사모히는 믿음으로 수술 

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열흘 만에 청지기 훈련 

에 참석한 저는 저의 바돼어진 삶을 위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 
명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 

들을믿는믿음안에서" (갈 2:20) 살라는은총의 기회였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 

만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저의 전부를 내려놓 

겠습니다. 정수일(집사， 6교귀 

.주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는 내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습관적인 신앙인이었으며，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며 믿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 
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과 가족과 직장 등 세상 것들을 더욱 사랑하였 

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교회 안에서 적당히 봉사하면서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금요 집회에 늘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 하였지만 이번 청 

지기 훈련만큼은 미리 와서 은혜를사모했던 저에게 주님은큰은혜를부어 주셨 

습니다. 말씀을통해서 기회를주신주님을위해서， 이써l부터라도자신을부인하 
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교 

환된삶， 바뀌어진삶을살수있도록오직주님만을의지하겠습니다. 
함경무(집사， 15교구)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 

고 우리의 삶을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의 목적대로 이끄시도록 하는 것임을 알 

게 하셨습니다. 학업， 진로， 결혼 등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 

을 위해 맞춰 나아갈 때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삶이 아닌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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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길임을 깨닫게 하셨 

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인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삶’ 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전은경 (대학부)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내가 있었고，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외면 

하고 무시했는지!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던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히 피 흘리 

신 주님을 위해서 저의 전부를 내어 드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생명의 길을 걷겠습 

니다.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정미(집사， 2교귀 

.주넘 사랑합니다! 
요즘 들어 앞일에 대한 걱정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청지기로 저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7 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만이 

내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 청지기 훈련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 

는분은오직주님이시며 오직주님만을의지하면된다는믿음을제게주셨습니 

다. 나의 존재 목적이 나와 가정과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존재임을 깨닫 

게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권형숙(권잘，7교구)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통 

안 살면서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나만 잘났다고 내 

가누군데!’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여 살아옹나약한제 자신이 너무나부끄러웠 

습니다. 바울의 고백(갈 2:20)이 진실로 죄인인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어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며 행}는 교환된 삶， 바뀌어진 

삶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강흥선(집사， 8교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매번 청지기 훈련에 선포되는 말씀을 의무와 나의 의지로만 깨달으려 했던 저 

의 교만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였지만， 이 모 

든 나의 준비보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 

습니다. 역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바뀌어진 삶을 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습니 
다. 믿읍의 순종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손선례(권사， 14교구) 

.더운 11도합니다! 
항상주님 뭇대로살아간다하면서도세상과타협하며 나의 뜻과나의 의만내 

써우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육신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전부를내어 드릴 때 가능하다는사실과자기 십자가를지며 주님의 사랑 

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주 
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부터 나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숙희(집사， 1교귀 

.여l수넘을 떠나서는 
예배 때 은혜받고， 찬양을 부르면서 받은 감동은 그때뿐， 돌아서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없고 나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주 
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고， 청지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임 
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저의 곁에 있었고， 강팍한 저의 마음을 
찌르실 때에도 저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가 꼭 쥐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죄 
인인 나를 위해 몸을 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 저는 예 
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아벤. 

이시은(집사， 11 교구) 



저1879호 

빼 교회 랑방 'i 청년 2부(최숭밍 초) 

젊은 그대들이여! 성년의 날에 이미 생의 길을 완성하고 안 접 의 

혹도 언이 그 깅음 가느 아름다부 모슨듬이여! 01버 주 탁반으 이록 ’ g、 c! ~ • '- • l:J • L.:.. > ‘ 」 ’ >

도 싱그러운 성년 2부이다 그들 속의 그리스도를 만난다 

캉연 2부의 죄승el 초를 소개째 주11;../오 . 

성년 2부어|는 모두 8개 팀이 있고 안 팀에는 2~3개의 죠가 있는 

데 저의는 그 중 안 초입니다 8가족 lb영의 조원이 공동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 30대의 부부들입니다 . (죄승El 초장) 

조원들이 기꺼이 따르는 목표는 ? 

섯째， 가성 여|배를 드리는 죠 둘째， 개인멸로 말씀과 산송을 가 

까이 아여 주께 안 겹음 더 가까이 니아가는 죠 섯때， 십자가 복음 

의 빈지 자가 되어 주의 불으흘 저아느 초임틈이 되느 거이 옥애 저 
ÀL '--' 口 드 L'L-L2 " LA ' 2 

의죠의목표입니다 (죄승~/) 

주님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라고 Ûf~1 말씀처럼 신앙 생활을 

하연서 공동~fl가 뀔요아다고 생객f슨 이유는? 

우리는 모두 비슷안 연령의 또래들입니다 비슷안 완경어|서 살연 

서 공통의 고민을 냐누고 그에 대안 성경석 OH담을 얻으며 복음을 

선알 수 있는 공옹체가 멸요압니다 (노상길j 

비슷안 처지에 있는 공동체들과 아추 구체적인 정염들을 냐누면 

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안잉아) 

교외 gf에앞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웅에서 캉연 2부에서만 얻 

을 수 있는 우익l은 무엇및까요 ? 

세상에 수식석 판계는 많지만 교외에서처럼 수명적 관계는 드룹 

니다 이연|서 다른 영제들의 신앙을 보연서 도선을 받고 제 자신 -

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끈 아지요 이곳에서 복음적인 판섭에서 추 

어진 삶의 숙제를 풀기도 아연서 염 2부에 냐오기를 잘쨌다고 생 

각H갑니다. 대차균j 

추만흥헌 

교회 탐방 l 빼기혹 

."도의 혼1I 
오는 사람틀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많이 부러입서 

남면이 냐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암께 나오게 되어 안증 더 앵복압니다 그랬더 

니 지속되는 영석 문제에 대애 공갑대를 영성아 

는 임이 아추 용이해셨습니다. (값l영l 

중요반 것은 서로의 가성을 위애 기도아면서 아냐가 되는 제염 

을 아는 것이지요. 저도 부모님의 영혼 구원 문제를 두고 기도를 요 

성하였고 그 결과 부모님이 주님을 영섭아섰습니다 이련 모습을 보 

먼서 조대 교외의 떡을 떼는 기쁨을 암께 누리변서 재중선받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영석 풍요로움이 아닐까요 ? (슨영호 ) 

공동체 안어|서 저의들끼리 교함f지요. 애경사를 암께 냐누는 것 

은 물론 주중어l도 죠장님의 문자를 받고 소속감을 느끼끈 하지요 

(깅의수 j 

어떤 동기로 맏음의 길을 가기로 쩔킹ûf겁나요 ?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댔고 믿지 않는 자매 

와 견호하고 그 자매때|게 민을응 저아며서 민욕의 가젓의 제사잣。 c L ,- - , " " .. C D ‘ L L'CO"U''' 'O 

로 섰습니다 . (캠~/) 

남떤의 인도로 신앙안에서 일체가 되어서 앵복앙니다 (심연숙j 

저는 성년 2부에 나오게 된 것이 삼 좋습니다 그러냐아식은 올 

로 있어서 외롭습니다 남면이 I믿지 않아서 온자 나오지만 언센가는 

남떤도믿음의동역자가되리랴믿습니다 주일에조원들을만냐안 

주간의 일들을 멸어 농고 임을 얻습니다. (옹쁨j 

삶과 신앙에서의모습은 ? 

당연히 삶의 우선 운위논 아나님임니다 저는 고등부 교사를 하 

느라 잘 나오지 못 하지만 아내가 성년 2부에서 받은 내용을 선암 

때， 삼 은혀|가 됩니다 r박승산) 

때때로 신앙 생왈파 가정 생왈이 갈등을 벚을 때도 있지만 언제 
나 민욕용 우서으로 셋각하며서 사니다. 그령게 ~h가간 때 주니이 

」니 2 I L-- 0 ’ L' t:::f "'-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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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으로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7l도하십니까? 

연초에 각자아냐님께 집웅하여 실tof 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모 

든 주권이 다하냐님 앞에 있으므로 하냐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 

는 삶을 살기 원압니다 . (박염l 

치열안 안 주간을 보내면서 아냐님 말씀을 기억하변서 살고 싶습 

니다 엿새의 삶 속에도 하냐님이 판매μ|는 삶을 삼기 원압니다 

r큐~I균J 

주어신 시간을 지어|롭게 보내기를 원압니다 (반성아j 

아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면서 기도를 열십이 아고 싱습니 

다 (용껑복) 

영제 자매를 통애 내 모습을 볼 수 있기어| 공동제가 웅요밥니다 

성년 2부가 신앙 생왈의 구심접입니다 먼저 여기에 소속이 되고 

이우에봉사를 b빠안다고생각H앙니다 . (쓴영요 j 

성년 2부의 구성원은 모두 마음이 염려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냐누다 보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에 

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반 가정씩 정아여 집웅적으로 기 

도아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년 2부의 임임니다. (믹연l징 j 

무엇을 하든^I 추게 하듯!’ 이들을 만냐는 내내 느낄 수 있는 은 

혜였다 기도로 시!1벼여 감사 기도로 끝내는 이들과 동O~하시는 추 

님의사랑은념였다. 

(편집실) 

저는안동얀온자성년 2부에냐왔습니다. 그때부부가암께나 저의가성을세입가실 것을확신밥니다. (잉옆j 

a예 행헬애 흑홈훌 짧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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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찬양은499장 ‘저 장미꽃위에 이슬!’이다. 이 찬송을부를 

때마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짙게 녕l게 되고， 힘을 얻고， 부 

를 때마다감동을받는다. 내가만난하나님은내가 어느곳에 있든지 항상나와 

통행해 주신다. 내가불 기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나를 지켜 주시고 동 

행해 주신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조금이나마표현하 

고 싶었던 나는 찬%때에 들어갔다. 찬양을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 앞으로한걸음씩 니.o}:가고 있으며， 앞으로도그럴 것이다. 

이 찬양을드릴 때마다 나와동행하여 주시는하나님이 느껴진다. 정말 귀에 

은은히들리는것같다. 추가나와동행을하면서나를친구와인셨네’그친구 

이신 주님께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매일 간구핸. 주님께서 기뻐해l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할 때마다하나님께서 기도를 쉬지 말라하신다. 

우리서로받은그기쁨을알샤림이없도다”이구절처럼 내가하나님과통행 

하면서 받은 감동과 기쁨은그누구도 측량치 못하고 예상도못할 것이다. 정말 

친구같으신분， 세상모두날버려도하나님께서는날버리지 않으시리라는것 

을나는알고믿는다. 내 믿음은비록먼지보다작으나， ‘네 믿음대로될찌어다’ 

아멘. 
이주원(예본찬양메 

φ 새·가·족·을·왼·엉·압·니·다 φ 

번호 성염 교구 소속부서 민도자 | 번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민도자 | 번호 싱명 교구 소속부서 민도자 

721 안은이 4 청년2부 권진칙에 1 741 앙슴섭 6 장년2부 김영조(1 7) 1 761 보시르 19 외선부 이득해(3) 

722 김주연 13 중등3부 김길재7) 1 742 김계옥 3 청년2부 김기횡1이 1 762바트쿠테누 19 외선부 강창식(12) 

723 손민영 19 고등부 김성해n에 1 743 정성용 1 청년1부 정계쉬 1) 1 763 다우아크 19 외선부 강창식(12) 

724 이경숙 15 징년1부 김옥님 (1히 1 744 김인수 19 고등부 백경옥(1에 1 764오군바야르 19 외씬부 강창식 (1 2) 

725 깅E썩 8 잠년1부 김종횡8) 1 745 윤다슬 19 대학부 이정빼1 히 1 765 볼로르마 19 외선부 강창식n낀 

726 황영실 9 징년1부 이흥위4) 1 746 이금주 15 장년2부 이수예n히 1 766 임소연 19 청년1부 이영숙{히 

727 최선미 19 대학부 김항재 1 히 I 747 김금용 13 장년2부 박종태n히 I 767 윤옥분 7 징년2부 윤옥^K1 낀 

728 횡미리 19 대학부 김항재1 히 1 748 이성업 13 장년3부 유재춘{1에 1 768 나튼 19 외신부 박재현n에 

729 박효진 19 대학부 박츠팩(1 낀 1 749 이접숙 12 장년 1부 김영쥔12) 1 769 박경배 12 청년1부 박용원12) 

730 권정숙 5 잠년2부 윤옥재12) 1 750 이준영 19 고등부 앙영숙(1 히 1 770 믿L성배 12 정년1부 박용윈12) 

731 박민우 19 대학부 정정숙(12) 1 751 이순례 13 에바다부 박정O~(3) 1 771 이성규 19 대학부 고홍섭 ( 1에 

732 김유식 1 장년1부 구원섭(1) 1 752 신민구 19 시링부 박재빈미 1 772 박성호 3 고등부 황순댄6) 

733 최선숙 2 잠년2부 유정재8) 1 753 이선정 19 중등2부 심재승(17) 1 773 한희수 1 대학부 강 옥(1) 

734 박승일 15 정년2부 김종열(1히 1 754 주은혜 19 대학부 김학선(15) 1 774 박기영 19 청년1부 강에스C에8) 

735 정은영 15 청년2부 이문구(15) 1 755 최영실 9 정년2부 권에스더(이 1 775 최정이 2 정년2부 이승연(8) 

736 김학순 17 짐번1부 김학희(1 5) 1 756 깅운영 19 청년1부 이영주(1끼 1 776 김은심 16 장년2부 스벡숙(15) 

737 박미선 16 장년1부 장인실(16) 1 757 라마나 1 외선부 이선흥{1낀 1 777 김경희 14 징년1부 박남희(15) 

738 이증일 19 시랑부 박혜획에 1 756 김성해 9 청년2부 흥화숙{이 1 778 김타곤 19 대학부 조용민(11) 

739 박현주 15 청년2부 백순재이 1 759 강영수 6 징년1부 효녕해낀 1 779 박자영 19 대학부 이명희띤) 

740 강숙자 1 징년1부 노현례(15) I 760 제 니 19 외선부 황정순(1에 1 760 전흥균 19 청년1부 징장쉬3) 

@양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1흘 원하"^I는 분은 본당203.호 새가주 용록실로 오I<ÞI tlf랍니다 g옹 



8 2006년 3월 5일 주만흥헌 

교왜소석 

모임 

정기당회 
일시 ‘ 8일(수) 2부 예배 후 
ε암 ’ 당회실 

2. 안수집사회 3월 연합월례회 
일시 5일(오늘) 15:30 
장소 교육관 307호 

3 권사회 1 ，2지회 월례회 

일시’ 8일(쉬 1부예배 후 
장소，갈릴리 흘 

별씨| 

전정희 권사(김기태 집사， 

김유정 집사의 모친 ， 독고 

정란 집사의 시모， 선명환 
집사의 장모， 15교구 봉천6 

구역， 4교구) / 2월 28일 별 

세 ， 3월 2일장례 

2. 한상현 성도(한숙정 권사， 
한민택 성도의 부친， 이경 

희 집사의 장인， 이복희 권 
찰의 시부， 16교구 포일1구 

역) 1 3월 2일 별세 ， 3월 4일 
장려l 

결온 

하윤경 군(하영태 씨， 이금 

례씨의 아들)과 송정근 앙 

(송영준 안수집사， 이옥순 

집사의 딸， 17교구) 1 11일 
(토) 15:10 남서울 웨딩흘 
(신사역 6번 출구) 

[2006년 상반기 교육푼련원 개감 안내] 

수요성경공부 3월 15일 -5월 31일 (11주간) 
·오후반3:00 - 4::JJ 복음서에 LjE.닌여|수그리스도(제1교육관:JJ1회 

모세오경에 L태여다그êl스도(제1교육관4때 

저녁반8:00 - 9::JJ 역사세구빼ILjE.f난여다퍼스도(제1교육관3협) 

교사양성부 매주일오후3:00 - 4::JJ 
교육기간 :3월 12일 -5월 28일(12주간) 앙‘저11교육관3)1호 

찬양대원 S썽부 매주일오후3.aJ - 4::JJ 
교육기간 :3월 12일 - 5월 28일 (12잠}) ε앙베마|흘 

충현전도대원 훈련 매수요일오후 1::JJ - 23J 
교육기간 :3월 8일 - 4월 26일 B주간) 짧，저11교육관4아호 

j끊훈련원학갤모집 t!:칭A꺼교육국에1:11.치되어 ~l라-/cl. 

1.모집 부문 경비직 (약긴명) 

2. 자격 세례교인 

3. ~1 훌 서류 자띨 이릭서 

주민등록등본 

딩회징추진세티폐 

4. 서류제출재 강님구 역심동 
665-1 사무국 
lt 552요m 뼈떠) 

출연복지관직원모집 

1.모집 부문 총무과장 

2.A1 격 세례 교인으로 총무팀 근무경력자 

(회계 분야 경력자 우대) 

3. ~1 줄 서 류 이력서(사진 부착) ’ 자기 소개서 

4.칩수 마감 2006년 3월 7일(화)까지 

5. 서류제출저 충현교회 사무국 

'li' 552- 8200(#401) 

사회복지법인 충혐복지재단 

2006년도 쩌14차 CMTC 운련 (교육과정 : 2주간 장소 : 갈릴리톨) 

구 분 3월 5일(오늘) 3월 12일(다음 주일) 

찌11강(18:10-18:50) I A딴행전의 선교 l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쩌12강(19:00-19:때) 1 2006년 탠|선교 정책과 방항 1 2005년도 시」교써 시역 경험 및 개선 사항 

이번 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담당 

2006년 단기선교팀 2차 언어훈련 

시간 : 매주일 오후 3:00-3:50 
기간 : 2006.3.5 - 4.23 (종 8강) 

언어국가 강 시 강의실 

몽 그Ei 나 라 교육관 401호 

내 모。 고 a 김에스더 교육관 201호 

인도(힌디어) 이복희 본 당 112호 

러AIO f(극동) 주미리 교육관 408호 

카자흐스탄 김엘리나 교육관 404호 

우크라이나 써|루게이 교육관 409호 

방글라데시 띠 껴 ~ 교육관 303호 

베 트 님 번 교육관 ’510호 
라 오 스 권다희 교육관 505호 

미 얀 마 교육관 407호 

캄보디아 키口지」겨。 교육관 307호 

동일레시아 이항선 교육관 501호 

동티모르 유옹호 교육관 403호 

우즈베키스틴 보 랴 교육관 308호 

띠푸01뉴7 1니 Of(영어초급) 기口저。으」 교육관 410호 

스리링카 다누시 교육관 509호 

*언어빈유의시앙 

상기 선교언어 훈련 국가 중 3월 12웬둘째주)부터 동일러10씨 
아 언어반(501호 이 동티모르(떼뚜에 언어반과 동말레이시아 언 
어빈으로 깅의넬012개의 빈으로 나누어 집니다 

낌내용 

선교언어 띨수입71257~ 문항을 정확한 발음으로 암71 발표 

현지어 친앙 2-3곡 밀히 임송 
1:1전도 싫을 현지어로 빈복 훈련 

현재전도지능숙히읽기 
영접기도문숙지， 암기 
지리， 문화 웅습， 71후， 국가 통치체제 설영(10-15분) 

6(월) ， 7(화 8(수 9(목 10(금 1 1 (토 I 1 2(주일)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이종석 | 이경준/최민석 | 이경준/강두형 | 이경준/최세진 | 이경준/김윤환 | 정현민/홍순애 | 김용덕/이옥주 

예배담당 안내 (3/8-3/1 2) 

날짜 여|배 찬양 사 회 기도 설 쿄 

3/8 수요 I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호산나 찬양대) 여국근 조윤숙 악한 세대라 (녹 11:29-32) 김성관 목사 

3/8 수요 II 나 행한 것으로 (실로암 찬양대) 이재영 전홍렬 하나님의 지혜 (고전 2:6-8) 정현민 목사 

3/ 10 금요집회 피아노 5중주 / 소프라노 김희영 / 아엔 남성중창단 이창수 김성관목사 

3/ 12 주일 I 〈예배 전찬양〉 김성훈 이 훈 저의 말을 들으라 (마 17:5) 최종철 목사 

3/12 주일 II 예수 따라가며 외 / 가브리엘 혼성중창단(지도 검찬마) 이종대 한송규 저의 말을들으라 (마 17:5) 이회식 목사 

3/ 12 주일 m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외 / 플룻김유경1 오보에 남원{뺑루야오케스트라) 류병회 김영달 저의 말을 들으라 (마 17:5) 김성관 목사 

3/12 주일 W 거기 너 있었는가 외 / 테너 조정민(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하종철 김영수 저의 말을들으라(마 17: 5) 장 훈목사 

3/ 12 주일 v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외 /소프라노 조혜인(엠엘찬양대 솔로이스트) 조규호 김은호 저의 말을 들으라 (마 17:5) 김성관 목사 

3/12 주일찬양 충현장로중창단 / 만도린연주대 /가브리엘찬양대 안창덕 최세진 나를 씻기소서 (시 51:1-12) 이창수 목사 

제879호 

흩휠 충흰 7파으l 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 

으로십자가복음의 통로로만사용용때 주 

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성도들이 사순절을통해서 십 
자가의 예수그리스도를 만냐는은총을베 

풀어주소서. 

lID 2뼈년도 단기선패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뭇 기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 

관자가없게하쇼서. 

밍 1.1.1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 

시되는교회주변 전도를통해서 많은 영흔 

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 

쇄. 

딩 모든위원회에 속한기관들이 주어진본분 

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전 

으로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g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십자가복음을확신하며 믿음안에 

서 2빡게하쇼서. 

05대 목표의 <51나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 운 

영되게하소서. 

g 교회에 속한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십 
자가의 은혜로관리할수 있도록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이번 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주력 교구 

2006년 3월 6일(월) -3월 10일(금) 

날 Ut 주력 교구 

3월 6일(월 ) 2 ， 1 1 ， 1 6교구 

3월 7일 (화) 9 ， 12 ， 1 7교구 

3월 8일 (수) 3 , 6 , 7교구 

3월 9일(목) 1 ， 1 4 ， 1 8교구 

3월 10일 (금) 4 ， 10 ， 13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내 L 섬·기·는· 분 · 틀 •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 ‘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 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보L 단 u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보」 단 u 

본당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1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 
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옹골어， 러시아어 ，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lock W이ship Service, and Sri 벼n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외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rviæ 

구분 시 간 장 -AL 

청년 2 부 오후12: 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 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 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 (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 (성인) 

닥아부 
(주) 오전 8:3().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오후 6:30-오후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이중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회 김영훈 
기획위원 교구위원징 당회서기 유지재단이사 빼뻐원장 2교구 선교위원회 어I~메부 1교구 칭년1부 

남선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여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충현기도원김 1교램} 써1택S댁부징 4교구 5교구 17교구 11교구 3교구 

김광남 이총석 엄무천 이갑재 진홍용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장 훈 임현덕 
기획위원 기획위원장 16.교구장 행정위원징 13교구 새가족SR육부 14교구 정년2부 7교구 

전홍렬 이정우 김딩회단부서용기 한송규 김 영수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신교위원정 진도위원 진도위원 동산부징 6교구 유년부 18.교구 10교구 16교구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제3교육위원징 12교구장 진도위원징 예배위원 예배우|원 편집국 15교구 외신부 12교구 중등1부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섭 

4교구징 선교위원 실로잉진g때징 g번2부징 옹A태원 
대학부 .JlÕ'주H 8교구 소년부 ~ιZ5T님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정성영 이정훈 김태석 김성훈 

전도위원 김A댐{원징 봉A써원장 제1교육위원장 13교구징 
9교구 동 ð%2!f- 중등3부 교재연구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 여전도사 
2교구징 관리부징 10교구징 찬양위원징 전도위원 신통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1교구 10.교구 19.교구 11교구 12.교구 
낀축위원징 14교구징 6교구장 예배위원 전도위원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필 
이달옥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5교구 6교구 18.교구 2교구 14교구 
새팩등록부징 11교구징 틱이부징 차링요때부징 밸립앤g때정 최문실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김정회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7교구 16교구 8교구 17교구 15교구 

17.교댐 3교구징 제2교웹원징 A빙부징 8교:찜 이복순A 류진회 한성엄 엄태주 강영마 
임창식 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19교구 9교구 13.교구 4교구 :::마。T닙 

임Df누엘찬g때징 얘배위원 18교구징 O맨진행{징 대억부징 옥미자 이복순B 강호숙 

김형곤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새7택앙육부 3교구 정년2부 

유년부g 소년부징 중등1부싱 초등부g • 「드。T닙지。 

송두섭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박상대 · 찬양감독 강임구 
징년1부징 예배위원 5교구징 유이부징 중등3부장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김규석 신광철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증등2부징 징년3부징 

· 선교사송요한 


